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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withdrawal, national identity, parental support,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affect the academic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we 

used Latent Growth Model using the 7th, 8th, and 9th years of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initial values and rates of chang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academic adjustment model and their 

respective variances were significant. Second, the time-dependent variables,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were analyzed to be highly significant in all grades of high school. Third, the 

time-independent variables social withdrawal and parent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initial and rate of change.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ademic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Natioal Identity, 

Parental Support, Latent Growth Modeling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및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 7차, 8차,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

화청소년 학업적응 변화모형초기치와 변화율 및 각각의 분산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시간 

의존적 변수인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셋째, 시간 독립적인 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부모님의 지지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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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와 1990년 후반 이후 국제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202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학생 수

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3.8%(193,814명)로 초등학생

(117,459명), 중학생(47,910명), 고등학생(27,673명), 각종

학교(772명)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추

세에 있다[1]. 따라서 차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다문화청

소년이 학교현장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언어 및 문화, 정체성, 사회적 배제, 학업적응 등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각기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이중문화적응 그

리고 가정환경에서의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족뿐만 아니

라 사회환경에서의 차별이나 소외 등 다양한 문제로 사회

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업 중 

수행해야 할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2]. 

실제로 다문화청소년들은 비(非)다문화청소년들에 비해 주

요 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서 저조한 학업성취 수준

을 보여 전반적인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3] 학교생활적응 중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욕구 및 가치, 흥미 등 내

적인 요인과 부모, 가정, 학교 환경 등 외적인 요인들을 토

대로 진학 및 취업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 탐색을 

준비하는 시기로 학업적응은 더욱 중요하다[5]. 하지만 다

문화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입할수록, 중학교에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낮아지고,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학업성취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반면 김원경과 최필선(2023)은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교적응이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는 학업성적의 상승으로 나타나[7] 정확한 분

석이 필요해 보인다. 

상기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적응은 다문화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

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발달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의 결과물은 

미흡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적응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성장 요인으로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발달 변화를 파악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따른 종단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적응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Academic Adjustment

학업적응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으로서 학교수업 참여,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노력, 수업 과제에 대한 해결 능

력 등 학업적 요구에 맞게 조절하면서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이처럼 학업적응은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높

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목표와 요구에 대한 

태도, 학교학습에 대한 집중성과 지속성, 효과적 학업적 

노력, 학습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

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9]. 그렇지만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생활 중에서도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특히 한국어가 서툰 부모의 영향으로 적절한 언어습득과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

러한 학업적응의 어려움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와의 관

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다

문화청소년이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인지적인 

발달과 더불어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미래 직업이나 삶의 질까지도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12]. 

2. Predictors of Academic Adjustment 

2.1. Social Withdrawal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

적 발달이 급격하고 폭넓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청소년

은 가족, 교사,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학업적응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13]. 특히 다문

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 과정에서 

우울, 사회적 위축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14]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감소 및 건강

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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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유나(2022)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사회적 위축

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16], 차한솔(2021)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사회적 위축이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17]. 이는 사회적 위축

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측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2. Natioal Identity

다문화청소년은 이차 집단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11]. 

청소년기에 진입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고민과 더불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민감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18]. 이와 관련하여 초・중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 연구에서 국가정체성과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같은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9].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국가정체성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적응의 하위개념

인 학업적응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으로 국가정체성이 학업

적응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2.3. Parental Support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지

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은 활용 가

능한 물질적 자원이나 정보체계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

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긍정적 관심

과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다[4]. 이에 홍나미와 박현정(2017)은 다문화청

소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독

일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chachn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에 따라 학업적응 및 심리적 학교적

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이는 부모

님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 학업적응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Peer Relationship

청소년은 또래와 관계를 맺고 유지·발전시키면서 대인

관계 감수성을 높여 협동심과 배려심을 발달시키게 되고, 

추후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하지만 현재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적 발달과정인 교우관계에서 비(非)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이러한 교우관계의 갈등 문제들은 진학 및 취업

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박동진과 김송미 

(2021)는 다문화청소년의 원만한 교우관계의 형성이 다문

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24]. 이처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공적인 

학업적응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사회적응의 중요

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교우관계는 다문화청

소년의 학업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2.5. Teacher Relationship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부모나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 같은 사회적 지지도 

다문화청소년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에 지대한 영향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교사는 

청소년의 전인적 교육 및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

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계관은 교사가 다문화청소년을 인식하

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26]. 이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학교생활과 

학업적응 등 전반적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다문화청소년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편견 및 부정

적 시각을 줄여주므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고 하였다[27]. 이처럼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

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청소

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위

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유

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세

를 살펴보고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0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의 종단적 변화

추세와 개인별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

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다

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강구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다음[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Research Problem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의 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추세는 어떠하며, 

각기 개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교우관

계,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Analytical Objects and Data

3.1. Analytical Objects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MAPS) 중 2017년 7차(고1), 2018년 8차(고2), 2019

년 9차(고3)년도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 중 항목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대상자 1,138명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2. Measuring Instrument

3.2.1. Academic Adjustment

학업적응은 김정남(2013)[28]의 학교적응척도 중 학업 

영역 4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한 것으로 어려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등 4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862, 8차년 .864, 9차년 .871로 나타났다. 

3.2.2. Predictors of Academic Adjustment 

3.2.2.1. Social Withdrawal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29]이 개발한 척

도를 이경상 외(2010)[30]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수줍음, 부끄럼, 의견표명 등 5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909, 8차년 

.911, 9차년 .908로 나타났다.

3.2.2.2. Natioal Identity

국가정체성은 성한기(2001)[31]가 제작한 사회정체화 척

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과 소속

감 등 4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

도 계수는 7차년 .862, 8차년 .864, 9차년 .871로 나타났다.

3.2.2.3. Parental Support

부모님의 지지Ⅱ는 김의철, 박영신(1999)[32]의 부모지

원 문항 중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모로부

터 받는 관심, 교육적 지원 및 기대 등 9개 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 한 7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916, 8차년 

.924, 9차년 .926로 나타났다.

3.2.2.4. Peer Relationship

교우관계Ⅱ는 김정남(2013)[28] 및 황여정과 김경근 

(2006)[33]의 척도에서 발췌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한 것으로 친구들의 이해, 위로, 어울림, 존중 및 배려 등 

4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

수는 7차년 .909, 8차년 .912, 9차년 .911로 나타났다.

3.2.2.5. Teacher Relationship

교사관계Ⅱ는 민병수(1991)[34]의 학교적응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지경 외(2010)[35], 황여정과 김경근(2006)[33], 

유한구 외(2016)[36]의 척도에서 각각 1문항씩 발췌해 사

용한 것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논할 선생님, 나에게 

친절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등 3문항으로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885, 8차년 

.887, 9차년 .879로 나타났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의 종단적 변화

추세와 각 개인 간의 차이 및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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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AMOS 29.0 

version을 통한 잠재성장모형(LGM)을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신

뢰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검사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업적응 변화양상을 검증하

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개인 내 변화와 개인차의 존재 여부를 분석한 

후 종속변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독립변수들인 시간 의

존적 변수와 시간 독립적 변수를 투입하여 학업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IV.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일

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최종 분석 대상자는 1,138명 

중 여성은 579명(50.9%), 남성은 559명(49.1%)로 나타나 

전체 성비 중 남녀의 비율이 대체로 1:1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업적응 평균은 3.47, 

사회적 위축 평균은 2.39, 국가정체성 평균은 2.87, 부모

님의 지지 평균은 3.98, 교우관계 평균은 4.02, 교사관계 

평균은 3.85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토를 위한 기술통계 분

석 결과, 각각 1과 10이하로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Academic 3.47 .757 -.386 .607

withdrawal 2.39 .725 -.208 -.385

national 2.87 .619 -.356 .708

parents 3.98 .663 -.260 -.127

peer 4.02 .693 -.336 -.186

teacher 3.85 .734 -.372 .248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업적응은 사회적 위축

(r=-.260)과 유의미한 부적관계, 국가정체성(r=.255), 부모

님의 지지(r=.413), 교우관계(r=.418), 교사관계(r=.435)에

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위축은 국가정

체성(r=-.177), 교우관계(r=-.249), 교사관계(r=-.177)에 

부적관계, 부모님의 지지(r=.188)와는 유의미한 정적관계

를 나타냈다. 국가정체성은 부모님의 지지(r=.292), 교우

관계(r=.247), 교사관계(r=.294)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님의 지지는 교우관계(r=.416), 교사관계

(r=.437)와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교우지지는 교사관계

(r=.538)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Table 2>과 같다.

Variable 1 2 3 4 5 6

Academic 1

withdrawal
-.260

**
1

national 
.255

**

-.177

**
1

parents 
.413

**

.188

**

.292

**
1

peer 
.418

**

-.249

**

.247

**

.416

**
1

teacher 
.435

**

-.177

**

.294

**

.437

**

.538

**
1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constructs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Analytical Results of Latent Growth Model for 

Academic Adjustment

측정지표들 간의 내적일관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alpha)와 CR(개념 신뢰

도), AVE(평균분산추출)를 산출하였다. CR값은 .5이상,  

AVE값은 .5이상으로 신뢰성과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측정모형의 AVE 값의 제곱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계

수 값의 절댓값보다 커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응의 변화양상을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

형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 분석 결과, 선형변화모형의 적

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모형 적합도는 χ²값이 14.235로 나타났으며, 

TLI=.991, CFI=.991으로 TLI와 CFI 값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좋고, RMSEA 값도 .057로 기준치인 .08 이하를 

충족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2]와 같으며 분석 결과

는 <Table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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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stimate

S.E P-value C.R AVE
B ꞵ

Academic 01 1.000 .682

.618 .865
Academic 02 1.031 .764 .045 22.751***

Academic 03 1.119 .860 .045 24.929***

Academic 04 1.144 .827 .047 24.270***

withdrawal 01 1.000 .790

.668 .910

withdrawal 02 1.034 .841 .033 31.152***

withdrawal 03 1.003 .789 .035 28.734***

withdrawal 04 1.060 .864 .033 32.170***

withdrawal 05 1.055 .800 .036 29.261***

national 01 1.000 .845

.670 .890
national 02 1.002 .809 .032 31.399***

national 03 1.067 .837 .032 32.856***

national 04 1.039 .782 .035 29.993***

parents 01 1.000 .849

.607 .913

parents 02 1.156 .897 .029 40.377***

parents 03 1.172 .896 .029 40.274***

parents 04 1.100 .808 .033 33.731***

parents 05 1.078 .784 .034 32.159***

parents 06 .678 .566 .033 20.553***

parents 07 .671 .577 .032 21.058***

peer 01 1.000 .900

.736 .917
peer 02 1.078 .885 .025 43.740***

peer 03 1.047 .734 .034 30.723***

peer 04 1.044 .902 .023 45.492***

teacher 01 1.000 .798

.730 .890teacher 02 .994 .911 .029 31.559***

teacher 03 1.033 .851 .032 31.399***

*p<.05 **p<.01 ***p<.001   

Table 3.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

Fig. 2. Structural model analysis

Model χ2(df) P CFI TLI RMSEA

monony 

model
57.298(6) .000 .958 .979 .087

linear 

model
14.235(3) .003 .991 .991 .057

Table 4. Academic Adjustment Structural Model Fit

<Table 5>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응 1차년도 초기치 

평균이 3.459로 변량과 함께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응의 초기치가 학생 간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변화율 .047은 시간의 증가에 따라 학업적응이 .047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각각의 유의미한 분산 결과는 초

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초기치와 선형변화율과의 상관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변화

율의 변화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Mean Variance

intercept 3.459(.022)*** .373(.024)***

slope .047(.011)*** .030(.007)*** 

intercept-slope covariance -.015(.010)*** 

*p<.05 **p<.01 ***p<.001  

Table 5. Growth Curve Parameters for Model of 

Academic Adjustment

3.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n 

Academic Adjustment Changes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선형변화모형에 변인들을 투입하여 검

증하였다. 최종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799.962, 

CFI=.969, TLI=.959, RMSEA=.045로 매우 유의미한 적합

도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χ2(df) P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799.962   

   (246)
.000 .969 .959 .045

Table 6.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과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

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교우관계는 7차 .158, 8차 .175, 9차 .262로 

나타나 모두 학업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교사관계 또한 7차 .195, 8차 .265, 9차 .202로 시기 

모두 학업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적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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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β

learning7  ← peer relationship .158***

learning8 ← peer relationship .175***

learning9  ← peer relationship .262***

learning7  ← teacher relationship .195***

learning8  ← teacher relationship .265***

learning9 ← teacher relationship .202***

*p<.05 **p<.01 ***p<.001  

Table 7.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cademic Adjustment & Time variant variables

시간 독립적인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위

축과 부모님의 지지는 학업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정체성은 초기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학업적응 초기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다문화청소년은 학업적응 초기에는 어

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적응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님의 지지는 학업적응 초기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

는 부모님의 지지가 초기 학업적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정체성은 학업적응 초기값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정체성이 학업적응 초기 단

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사회적 관계와 가정환경이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Path β

intercept  ← withdrawal     -.229***

slope   ← withdrawal      .147*

intercept  ← national identity      .117**

slope   ← national identity     -.020

intercept  ← parents support      .251***

slope   ← parents support     -.236**

*p<.05 **p<.01 ***p<.001  

Table 8.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cademic Adjustment & Time invariant variables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

널 7차(고1), 8차(고2), 9차(고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

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간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궤적 및 독립변수들이 학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학업적응의 변화추세가 점진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학교와 

달리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시점에서는 학

업성적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7]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시점부터는 학업적응의 증가로 

인해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유의한 변량은 다문화청소년의 각

기 다른 개인차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개인 간의 차

이는 다른 환경과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대한 연구와 개입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세심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우 및 교사관계와 같은 시간 의존적 변수들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긍정적인 교우 및 교사관계 형성은 다문화청소

년의 학업적응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상생활 중 학교생활의 비중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교우 및 교사관계의 질에 따라 학업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

연구[24][25]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

년의 학업적응에 있어 교우관계가 교사관계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며, 교우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교우

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설정한 시간 독립적 변수인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는 초기값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이 낮고 국가정체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부모님

의 지지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적응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독립적 변수가 학업적응의 변화율

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부모님의 지지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의 지

지에 따라 학업적응 및 심리적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21]의 결과와 사회적 위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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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16][17]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자녀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님의 지지와 함께 충분한 대화, 정보 제공,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녀와 진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

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향상

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

입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

지 미래 진로에 대해 점차 준비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에

게 진학을 대비한 진로 탐색 및 기초학력 다지기, 학습 계

획 수립, 대입 전략을 세운 학습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을 대비한 직업교육 맟 체험,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문화청소년

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해 교우 및 교사관계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우관계 개선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등다

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

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뿐만 아니라 진학, 취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지지, 문화

다양성의 존중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사 교육 지

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사회적 위축과 국가정체성, 부

모님의 지지와 관련된 다각적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자녀교육 역량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여러 환경 요인 중 언어 및 문화의 적응, 차별과 편견, 학

교생활적응 및 진로 선택의 어려움, 가족 간의 문제 등 다

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심리 상담,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 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

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

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신과 

다른 문화를 체험하도록 다문화 교육프로그램과 국가 간 

가족연대를 위한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

계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

널조사(MA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1부터 고3까지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양상 및 영

향 요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횡단적 시점

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종단적 분석을 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종단자료 분석 기간이 고등학교 

1~3학년으로 제한하여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충

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3년 기간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구모형의 간명성과 데이터 자

료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통제요인을 고려하지 못

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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